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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7월 정기분 재산세 3,872억 원 부과

- 주택(1/2)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에 부과…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1만3천 건, 

3,872억 원(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 포함)을 부과했다고 밝혔다. 

지난해보다 148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. 

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(1/2)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에 부과되는 지

방세로 올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, 9월에는 주

택(1/2)과 토지에 부과된다.

지난해 7월 인천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143만8천 건, 4,020억 원이었다. 

시는 지난해 보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원인을 개별·공동주

택 가격하락 및 공정시장가액 인하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.

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,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

할 필요 없이 은행 CD/ATM에서 현금카드(통장)나 신용카드 납부, 가

상계좌 이체,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, ARS(☎1599-7200 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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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61-7200)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,600원의 세액공제 혜

택을 받을 수 있다.

백창열 시 지방세정책담당관은 “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%

의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

납부할 것”을 당부했다.


